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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4 설이 집 거실  (설이 회상)

와장창! 살림살이가 바닥을 데굴데굴 구른다. 엄마의 비명 소리!
한쪽 바닥에 입술이 찢어진 채 쓰러져 있는 설이. 엄마 달려와 설이를 온몸으로 감싼다.

엄마 (누군가를 향해) 애를 왜 때려! 차라리 날 때려, 날!!!
설이 (엄마의 품속에서도 서글프다,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은 흐른다. 

남자가 엄마를 때리는지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이 연달아 
느껴진다. 왜,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. 내가 맞는 것도 싫었지만 나 
대신 엄마가 맞는 것도 싫다. 더는 참을 수 없다)

#11 놀이터  낮 (설이 회상)

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는 어린 설이. 누군가의 주먹이 설이 머리를 가차 없이 쥐어 박는다. 
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둘러쌓여 있는 설이, 다급히 어떻게든 저항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.

엄마 (달려오며) 설이야! 니네 뭐야! 애를 왜 괴롭혀!

덩치 큰 괴롭히던 아이들, 설이 엄마가 뛰어오자 두려워 달아난다.
엄마, 설이를 와락 감싸 안고. 

엄마 괜찮아, 설이야. 괜찮아. 엄마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. 어디 안 다쳤니?
설이 (설움 복받쳐 더 크게 울며) 엄마아!!
엄마 그래, 엄마야, 엄마. 괜찮아. 이제 괜찮아....(이마에 호~ 하면...)
설이            흑흑...(겨우 마음을 진정하며) 쟤들이...쟤들이 아무 이유 없이 
                설이를...(흑, 흑..)설이를... 미워해...(우왕 하고 크게 울음을 터뜨린다.)
엄마            (달래고 얼레며 과장되게) 아유...저 못 된 것들이 아주 혼쭐이 날라고, 
                이렇게 예쁜 우리 설이를 미워해~ 설이가 착하고 예뻐서 시샘하는 거야~
                한 번만 더 우리 설이 괴롭히면 엄마가 아주 혼~내 줄게. 
                엄마한테 다 말해. 우리 설이는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요오~
                (세상 자상하게 웃어주는 사랑스런 설이 엄마) 

#1.프롤로그 / 병원 몽타주 / 

의사 아이큐는 보통이고 암기력은 평범한 편입니다.
수영모 (수화로) 애가 건망증이 심해서요. 
의사 (뇌 모형을 만지며) 따님의 경우. 보통사람들에 

비해 시신경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발달해 있습니다.
사람의 뇌라는 게 워낙 신비한 영역이라 어느 한 부분이 좋아지면 
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무뎌지죠. 

사회복지사 (수화로 통역하고)
의사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창밖을 보는 수영. 
창문 밖으로 노란 나비가 앉았다가 날아간다. 창문 밖에서 보이는 어린 수영의 얼굴. 


